
LG화학, SK에게 분리막 특허 패소
특허법원, 등록무효 심결에서도 청구 기각 … 광범위하고 신규성 없어

리튬2차전지 분리막 특허를 둘러싸고 LG화학(대표 박진수)과 SK이노베이션(대표 구자영) 사이에 벌어진 2

차 법적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다.

특허법원 제5부(김형두 부장판사)는 4월11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심결 취소

소송에서 LG화학의 청구를 기각했다.

LG화학은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금

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, SK이노베이션도 특허심판원에 LG화학의 분리막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 심

판을 청구해 무효 결정을 이끌어냈다.

등록무효 결정 당시 특허심판원은 “LG화학의 특허 청구범위가 너무 넓고 특허에 신규성이 있다고 보기 어

렵다”고 이유를 밝혔다.

항소심 성격의 소송을 맡은 재판부도 “LG화학의 분리막 특허는 선행기술과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구성이나

효과도 동일해 선행기술과 대비할 때 신규성이 없다”며 “등록을 무효로 한 특허심판원 심결은 적법하다”고 판

시했다.

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“중대형 2차전지 핵심부품에 대한 독자 기술력을 재차 확인받았다”며 “판결을 발판

삼아 미래먹거리 사업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와 분리막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창조 경제에

부응하는 국가 미래산업으로 키워가겠다”고 말했다.

반면, LG화학은 “우리가 개발한 안전성 강화 분리막(SRS) 특허는 미국 등 해외 특허청과 국내외 자동차 생

산기업들이 모두 가치를 인정한 원천특허임에도 오히려 국내에서는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”며

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임을 밝혔다.

LG화학은 자사 분리막 특허가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의 기공구조를 이용해 기존 분리막에 비해 열 수축과

전기적 단락이 발생하지 않아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기술이라고 강조해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

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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